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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ounds represented on the global stage through the two Academy Awards 

won by K-Pop Demon Hunters. It explores how K-pop, pansori, and traditional Korean 

cultural elements were reconfigured within contemporary animation and global popular 

culture.

Methods The study analyzes the Academy Awards performance of “Golden,” focusing 

on the use of Korean lyrics, pansori vocality, samulnori rhythms, hanbok, and traditional 

performance elements. It also examines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film and its creators 

to investigate issues of language, representation, and diasporic identity.

Conclusions The success of K-Pop Demon Hunters demonstrates that Korean language and 

Korean sounds can be received globally without translation or cultural dilution. The film 

reinterprets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aesthetics of K-pop and animation while 

highlighting the cultural agency of diasporic creators. This case illustrates how Korean 

language, pansori, and K-pop have emerged as important cultural resources within the 

global expansion of 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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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무대에 오른 한국어와 한국적 소리의 문화 정치학

-「케이팝 데몬 헌터스」 2관왕과 판소리, K팝의 문화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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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2관왕은 K-컬처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건이다.1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작품이 

지닌 서사적 완성도, 음악적 흡인력,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확산력, 그리고 한국적 소재의 

세계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골든글로브와 그래미에 이어 아카데미까지 이어진 

수상 경로는 K-콘텐츠의 성공담에 또 하나의 장면을 더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국 콘텐

츠가 세계를 석권했다”는 일차원적 환호에 머무른다면, 정작 이 무대가 남긴 더 중요한 

질문은 흐려진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 그 무대에서 울려 퍼졌는가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무대에 오른 

것은 영어로 매끄럽게 번역된 한국 문화가 아니었다. 판소리의 발성, 한국어 가사, K팝 

1 케데헌, 오스카 2관왕 수상... ‘한국인 위한 것’. (2026, 3월 16일).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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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한복과 갓, 장삼, 사물놀이, 민속무용이 한 무대 안에서 서로 겹쳐졌다.2 한국 문화는 

해설되어야 할 이국적 대상이 아닌 직접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는 공연의 주체로 등장했

다. 이 장면은 한국적 요소를 장식적으로 나열한 무대와는 차이점을 드러내며, 서로 다른 

시간의 한국 문화가 동시대적 퍼포먼스 안에서 다시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제가상 수상곡 「골든」의 축하 무대는 이 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K팝의 대중적 

사운드가 중심을 이루면서도, 그 앞뒤에는 판소리와 전통 타악, 민속적 몸짓이 배치되었다. 

판소리는 과거의 소리로 박제되지 않았고, K팝은 서구 팝의 모방으로 축소되지 않았다. 

두 소리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애니메이션의 서사와 시상식의 무대 언어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전통은 복고적 장식보다는 현재형의 에너지로 작동했고, 

K팝은 글로벌 팝의 형식을 빌리면서도 한국어와 한국적 리듬을 드러냈다.

이재의 수상 소감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한국어 가사 그대로 따라 부른다”

는 말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압축한다.3 오랫동안 비영어권 문화가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번역, 현지화, 영어화, 서구적 코드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한국어는 종종 

세계화를 위해 설명되거나 보조되어야 하는 언어로 취급되었다.4 그러나 「골든」의 무대가 

보여준 것은 다른 가능성이다. 한국어는 더 이상 감추거나 희석해야 할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발화되고, 노래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세계적 사운드가 되었다.

이 점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수상은 일차원적인 흥행이나 수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리고, 보이고, 인정받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매기 강 감독이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말한 장면 

역시 중요하다.5 이 언급은 작품의 성공을 특정 제작진의 성취로만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오랫동안 충분히 재현되지 못했던 얼굴과 언어, 소리와 정체성이 세계적 무대에서 자리를 

얻었다는 감각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디아스포라의 경험, 문화적 회복의 감정, 그리고 한국

어로 말하고 노래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놓여 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주권(Sonic Sovereignty)’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본래 소리의 주권은 종족음악학 및 소수자 연구에서 지배 문화의 동화 압력에 저항하여 

2 이가영. (2026, 3월 16일). 아카데미에 등장한 판소리와 북... 한국문화 담은 ‘골든’ 무대. 조선일보.

3 권남영. (2026, 3월 16일). “한국에 바친다”... ‘케데헌’ 2관왕, 마침내 오스카를 품다. 국민일보.

4 정명교. (2015).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문학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교류 텍스트 구성과 번역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2), 212.

5 김세정. (2026, 3월 16일). “모든 한국인에 바친다” ‘케데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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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고유한 소리와 리듬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 정립되었다.6 국내 학계에서는 이 개념을 글로벌 대중문화 연구의 분석 틀로 본격적으로 

도입한 선행 연구가 공백 상태에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를 서구 및 영어 중심의 글로벌 

대중문화 헤게모니에 대응하는 K-컬처의 전략적 실천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즉, 

글로벌 대중문화 시장에서 소리의 주권이란 비영어권 문화가 세계 무대에 진입할 때 서구 

중심의 문법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언어와 리듬, 발성, 감정의 질감을 스스로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2관왕을 ‘K-콘텐츠의 성공’이라는 익

숙한 틀에만 가두지 않고, 소리의 문화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읽고자 한다. 한국어, 판소리, 

K팝, 전통 퍼포먼스가 세계적 시상식 무대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그 결합이 한국 문화

의 재현 방식과 언어적 자부심,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려는 것이다. 

이 무대의 핵심은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와 한국의 

소리가 번역이라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의 중심 무대에서 그대로 울려 퍼졌다는 

점이다.

2. 아카데미 시상식의 무대와 한국적 소리의 진입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 해의 우수한 영화를 가려내는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데 그치지 

않고, 할리우드가 오랫동안 구축해 온 서구 중심적 문화 권위와 헤게모니를 대변하는 상징

적 공간이다.7 이 무대에서 어떤 언어가 발화되고 어떤 음악이 선택되는가는 글로벌 문화 

지형 내에서의 ‘문화적 승인’ 여부와 직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상 축하 무대는 서구의 문화적 중심부에 비영어권의 로컬 사운드가 원형의 질감을 

유지한 채 진입하여 주체적인 공연 언어로 기능했음을 입증한 사건이다.

이 무대의 핵심적인 성취는 한국 전통문화 요소의 피상적인 시각적 나열이 아니라, 시간

적 추이에 따른 사운드의 입체적 배치와 연출 구조에 있다. 축하 퍼포먼스는 시간의 흐름과 

6 Reed, T. (2019). Sonic sovereignty: Performing Hopi authority in Öngtupqa. Journal of the Society 

for American Music, 13(4), 508-536.

7 추혜원. (2020).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과 영화 <기생충>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신문 분석 기득권과 아웃

사이더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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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의 성격에 따라 ‘판소리 도입’, ‘K팝 본곡’, ‘복합적 융합 및 전환’이라는 명확한 3단계

의 구조를 취한다.

첫째, 무대의 서막을 여는 판소리 기반의 OST 「헌터스 만트라(Hunter's Mantra)」 도입

부는 서구식 오케스트레이션이나 팝 사운드를 배제하고 명창의 독창으로 구성되어 청각적 

충격을 창출한다. 판소리 특유의 쉰 목소리와 밀고 당기는 발성은 지배적인 서구식 청각 

질서에 균열을 내며, 아카데미라는 공간을 작품의 초현실적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주문의 

기능을 수행한다.8 이는 전통음악을 후방의 배경음으로 배치하던 기존의 연출 관행을 거스

르고, 판소리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무대의 주도권을 로컬 사운드가 선점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본곡 「골든(Golden)」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현대적인 K팝 보컬 사운드로의 

급격한 전환이 전개된다. 극 중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보컬을 맡은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 중앙에 등장하면서 사운드의 중심축은 신시사이저와 디스코 비트 기반의 

글로벌 팝 문법으로 이동한다.9 이때 사운드의 배치는 보컬을 중심에 두고, 전통 타악 장단

이 그 하부를 받쳐주며 동적인 운동성을 밀어 올리는 층위별 구조를 형성한다. 사물놀이의 

북과 장구 리듬은 K팝의 드럼 머신 비트와 정교하게 싱크로되어 물리적인 박동감을 증폭시

키는 내재적 에너지로 기능한다.

셋째, 퍼포먼스의 후반부 동선 연출은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해체하는 입체적 구성을 

보여준다. 무대 중앙의 K팝 가창자들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악사들과 갓을 쓰거나 장삼을 

걸친 민속무용수들이 외곽에서 격렬한 동선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에워싼다. 장삼의 긴 소매

가 만드는 시각적 궤적과 상모의 회전 운동은 K팝 안무의 절도 있는 군무와 교차하며 무대에 

고유한 시각적 리듬을 부여한다. 한복과 복식 요소들은 박제된 민속적 유물로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신체 운동과 결합하여 동시대적 에너지를 시각화하는 수행적 도구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무대는 한국의 소리와 시각 코드를 서구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막이나 번역에 의존하여 해설하지 않았다. 치밀하게 안배

된 사운드의 배치, 발성의 질감, 그리고 시청각적 퍼포먼스의 역동적 동선을 통해 공간을 

장악했다. 서구 중심적 권위의 공간 안에서 로컬의 사운드가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공간의 

8 김현주. (2008).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학연구, 26, 119-124; 신하율, 「판소리와 가야

금병창의 성음 분석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참고

9 김제나. (2025). 영어 중심 K-pop의 문화적 정체성과 초문화적 수용: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를 중심으

로. 한국학연구, 95.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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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규정하는 주체로 우뚝 섰다는 점은 무대를 통한 문화주권의 확보라는 문화정치적 

의의가 존재한다.

3. 판소리와 K팝의 결합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무대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판소리와 K팝이 한 

무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흔히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형식 위에 덧입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동시대 K팝 산업

이 한국 전통문화 요소를 전유해 온 방식은 크게 음악적, 시각적, 퍼포먼스적 층위로 범주화

된다.10 음악적 차원에서는 전통 악기의 사운드를 샘플링하거나 구비적 추임새를 가사에 

단편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대개 디지털 이펙터를 통해 변형되어 

현대 대중음악 문법 하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각적 차원에서는 무대 연출이나 뮤직

비디오에 전통 복식, 건축, 민속적 기호를 배치하여 이국적인 시각 효과나 판타지를 자극하

는 데 집중되었다. 퍼포먼스적 차원에서는 전통 연희와 무용 요소를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

로 결합하는 시도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전통적 동시대적 변주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그 요소를 분절화된 장식이나 표면적 기호로 소비함으로써, 

전통 그 자체의 시간과 맥락을 상실케 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무대에서 판소리는 K팝의 표면을 꾸미는 배경음이나 장식

적 기호로 물러나지 않고, 공연의 개시를 알리는 주체적 사운드로 등장한다. 명창의 목소리

는 청자에게 대상을 설명하기보다 고유의 발성과 호흡을 통해 청각적 충격을 직접 전달한다. 

판소리는 본래 구술성과 연행성에 기반하여 한 명의 소리꾼이 목소리만으로 다층적인 인물, 

감정, 서사적 공간을 창출하는 일종의 ‘이야기 예술’이다.11 고수의 북 장단 역시 보조적인 

반주가 아니라 서사의 속도와 긴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무대에

서 판소리의 도입은 오래된 전통음악의 시청각적 표본을 전시하는 차원을 넘어, 애니메이션 

내부에서 그랬듯이, 그것이 구축한 가상 세계관의 문을 현실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서사적 

10 김희선. (2025). 국악의 전유와 K-헤리티지의 협상: 디지털 전지구화 시대 K-팝의 한국적 미학의 재구성. 

이화음악논집, 29(3), 120-122.

11 최진형. (2017). 판소리에 나타난 구술성, 서사성, 연행성의 관련 양상. 구비문학연구, 4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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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작동한다.12 소리꾼의 발성이 지닌 음향적 에너지가 관객에게 작품의 내러티브적 

결을 선제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기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의 서사적 특성은 현대 K팝이 지닌 복합적 퍼포먼스 체계와 맞물리며 결합

의 밀도를 높인다. K팝은 단순한 청각적 사운드를 지양하고 음악, 안무, 패션, 세계관, 디지

털 플랫폼 유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시스템이다.13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 K팝 

고유의 구조를 애니메이션 서사 내부로 흡입하여, 작품 속 걸그룹 ‘헌트릭스’의 음악을 캐릭

터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핵심 장치로 활용한다. 주제가상 수상곡 「골

든」은 작품 안팎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며, 아카데미 무대에서의 연행을 통해 

가상 서사와 현실의 글로벌 수용 체계를 교차시킨다.

그러므로 본 무대에 구현된 판소리와 K팝의 결합은 구시대의 유산과 동시대 사운드의 

기계적인 접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적 궤적을 지닌 두 가지 서사적 소리 체계의 융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판소리가 한국인의 역사적 감정과 서사를 유기적인 긴 호흡으로 운반해 

온 목소리의 기술이라면, K팝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동시대적 감각과 리듬을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사운드 체계이다. 두 소리의 만남은 과거와 현재의 평면적 병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청각적 질서를 구성한다. 이는 전통이 현대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흡수되거

나 순화되는 현상과 구별된다. 오히려 판소리의 원형적 사운드가 무대의 도입부를 장악함으로

써 현대적 K팝 사운드를 한국적 소리의 역사적 연속성 위에 위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자본 논리 속에서 전통문화가 소비될 때, 그 깊은 맥락이 

탈색되고 단지 이국적인 장식 기호로 전유될 위험은 상존한다. 주류 K팝 시장이 세계화 

과정에서 언어적·음악적 코드 스위칭을 통해 로컬의 색채를 전략적으로 무취화해 온 경향은 

이를 방증한다.14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무대가 차별적 지위를 획득하는 까닭은 전통 요소를 단편적인 

소품으로 호출하는 상업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판소리라는 원형적 사운드와 디아스포라 

창작자의 내면화된 정체성을 K팝의 형식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판소

12 김윤희. (2026). K-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서사 맥락과 ‘노래’의 수행성-무속적 제의 노래 기능과

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52. 18-23.

13 배순탁. (2025). [배순탁의 셋리스트] K팝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비결은?. 나라경제, 419, 

77.

14 신사빈. (2018). 케이팝의 수출 지향적 음악 정체성 존리(John Lie)의 『케이팝(K-Pop)』. 대중서사연구, 

24(3), 505-510.



38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K-Culture 융합연구) vol.9

리와 K팝을 하나의 공연적 흐름 안에 배치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소리가 어떻게 변주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적 소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지역에서 세계로, 구술적 

서사에서 디지털 팬덤으로 이동하면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판소리의 구술적 목소리와 K팝의 디지털 보컬 사운드가 이룬 음악적 수용은, 

글로벌 자본 논리 속에서도 비영어권 지역의 고유한 진정성이 소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리의 주권을 성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음을 실증한 문화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세계가 따라 부르는 한국어: 번역되지 않은 언어의 문화적 힘

이재의 수상 소감에서 가장 오래 남는 문장은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한국어 가사 그대로 따라 부른다”는 말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K-컬처가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위상이 함께 담겨 있다. 한때 비영어권 음악이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영어 

가사, 영어 제목, 영어 인터뷰, 영어권 청중에게 익숙한 프로덕션이 거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졌다.15 낯선 언어는 장벽으로 간주되었고, 세계화는 종종 영어화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

었다. 그러나 K팝은 이 통념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 한국어 가사를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도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고, 오히려 그 언어적 낯섦이 팬덤의 몰입과 해석을 자극하는 요소

가 되었다. 「골든」의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은 이러한 흐름이 대중음악 팬덤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영화음악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어는 단순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리듬과 발음, 억양과 

호흡, 감정의 질감을 가진 소리이다. 외국인 청중이 한국어 가사의 모든 뜻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언어가 만들어내는 음성적 에너지와 반복의 구조, 멜로디 안에서의 배치, 

퍼포먼스와 결합한 감정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노래에서 언어는 의미 이전에 소리로 

도착한다. 특히 K팝의 경우 가사의 의미, 안무, 표정, 의상, 카메라워크, 팬덤 해석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언어적 이해는 하나의 층위일 뿐이다. 한국어는 번역되어야만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리고 따라 불리며 몸에 익는 방식으로 수용된다.

이 점은 문화 번역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흔든다. 오랫동안 문화의 세계화는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꾸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16 현지 청중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언어를 바꾸고, 

15 정명교, 위의 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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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맥락을 줄이고, 지역적 색채를 희석하며, 보편적 정서라는 이름 아래 차이를 완화하

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K팝 팬덤은 이와 다른 경로를 보여주었다. 글로벌 팬덤은 도착어 

중심의 자국화 번역 관행을 거부하고, 출발어의 문화적 맥락과 고유성을 날것 그대로 노출

하는 이국화전략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왔다.17 팬들은 낯선 한국어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음을 따라 익히고, 가사 번역을 찾아보고, 자막과 해석 영상을 공유하며, 노래 속 표현을 

스스로 배워갔다.18 특히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 등에서 한국어 후렴구인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의 초보자용 발음 가이드라인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공유되고, 한국

어 가사의 낯선 청각적 질감을 비슷한 발음의 영어 표현으로 치환하여 즐기는 ‘유희적 오청’ 

문화가 하나의 놀이로 소비되는 현상은 언어적 장벽이 거부감이 아닌 능동적 참여와 초문화

적 수용의 매개로 재맥락화되었음을 입증한다.19 수용자가 낯섦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낯섦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골든」의 한국어 가사가 아카데미 무대에서 불리고, 객석의 할리우드 배우들이 응원봉을 

흔드는 장면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응원봉은 원래 K팝 팬덤의 장치이다. 콘서

트장에서 팬들이 특정 아티스트와 자신을 연결하는 빛의 도구이며, 노래를 듣는 행위를 

함께 참여하는 행위로 바꾸는 매개이다. 그 응원봉이 아카데미 객석에 등장했다는 것은 

K팝의 팬덤 문화가 할리우드의 제도적 무대 안으로 들어왔음을 뜻한다. 그 순간 한국어 

가사는 낯선 언어가 아니라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사운드가 되었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새로운 문화적 리듬이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이 장면을 한국어가 영어를 대체했다는 식의 승리주의로 읽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의 중심 무대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가 자기 소리의 형태를 유지한 

채 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음악과 퍼포먼스 안에서 직접 감각될 수 있는 언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세계화가 단일한 중심 언어를 향해 수렴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언어가 각자의 

소리와 리듬을 유지한 채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가 “어릴 때 사람들은 내가 K팝을 좋아한다고 놀렸다”고 말한 대목도 이 맥락에서 

16 현택수. (2004).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비언어극 <난타>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

구, 20, 176-177.

17 장혜선. (2021). 방탄소년단 콘텐츠 팬자막의 번역 전략. 인문콘텐츠, 63, 196.

18 외국인들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워”. (2012, 4월 4일). 국민일보.

19 김제나, 위의 글,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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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20 매기 강 감독 역시 유년 시절 ‘한국은 발달이 덜 된 나라’라는 주변의 왜곡된 

시선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을 환기하며,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이를 

작품에 투영하고자 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21 이 말에는 한국 대중문화가 한때 주변적 취향

으로 취급되었던 기억이 담겨 있다. 특히 디아스포라 혹은 이중문화 환경에서 자란 이들에

게 한국어 노래와 K팝은 자부심의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숨겨야 할 취향이었을 수 있다.22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주류 문화와 다른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자신의 

문화적 취향을 설명해야 했던 경험은 개별적인 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화적 

위계가 개인의 감정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의 장면은 그 기억을 뒤집는다. 과거에는 놀림의 대상이었던 K팝이 아카데미 

무대에서 불리고, 한국어 가사가 전 세계 청중에게 따라 불리며, 그 노래가 주제가상 수상곡

으로 호명된다. 이 전환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 권력의 중심부에서 

디아스포라적 속성이 로컬의 지역적 정체성과 주체적으로 접합하면서, 무국적 상품에 고정

되지 않고 문화적 진정성을 성공적으로 회복해 내는 과정이다.23 이재가 “이 상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24 성공은 결과의 언어이지만, 

회복력은 견딘 시간의 언어이다. 그 말은 개인의 성취를 포함하며, 한국어 노래와 K팝을 

좋아해 온 사람들이 겪어온 조롱, 오해, 주변화의 경험을 함께 품는다.

회복력이라는 표현은 두 층위에서 읽을 수 있다. 하나는 K팝과 한국 문화가 오랜 편견과 

주변성을 지나 세계적 인정을 획득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계 혹은 한국문화를 

사랑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언어와 취향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때 아카데미 수상은 산업적 성과인 동시에 감정적 회복의 사건이 된다. 상을 

받은 것은 영화와 노래이지만, 그 장면에서 위로받은 것은 오랫동안 주변부에 놓였던 문화

적 감각이다.

번역되지 않은 한국어의 수용은 K-컬처의 다음 단계를 암시한다. 더 이상 한국 문화가 

세계에 맞추어 자신을 완전히 변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판소리, 장단, 한복, 

20 이민지. (2026, 3월 16일). ‘케데헌’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 가차없는 수상소감 중단에 빈축. 뉴스엔.

21 김제나, 위의 글, 70.

22 허윤. (2024, 11월 22일). 무대 위의 남성성/들과 케이팝의 이상한(queer) 젠더수행(performance). 한류

NOW, 63.

23 신사빈, 위의 글, 523.

24 케데헌, 오스카 2관왕 수상... ‘한국인 위한 것’. (2026, 3월 16일).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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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적 몸짓, K팝의 리듬이 함께 놓일 때 세계는 그 복합성을 낯선 것으로 밀어내기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한국적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계적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언어와 전통 요소가 단지 표면적 기호로 쓰인다면 그것은 쉽게 

장식이 되고 만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서사와 감정, 음악적 완성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한국어는 고립된 언어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K팝의 리듬과 

애니메이션의 서사, 판소리의 에너지, 시상식 무대의 시각적 연출 속으로 들어갔다. 한국어

가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어는 

닫힌 민족적 표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관객이 함께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사운드로 열렸다. 이때 한국어는 의미의 장벽이 아니라 감정의 통로가 된다.

따라서 「골든」의 성과는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들렸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더 깊은 

의미는 한국어가 번역되지 않은 채, 그러나 고립되지 않은 채, 글로벌 무대의 감정과 리듬 

속으로 들어갔으며, 팬덤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소리의 주권이 글로벌 차원에서 승인받았음

을 입증한다. 이것은 K-컬처가 세계화되는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세계화는 더 

이상 자기 언어를 지우고 중심의 언어에 맞추는 과정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 언어의 소리

와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타자의 귀에 닿을 수 있는 방식, 바로 그 가능성이 이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5. 결론: K-컬처의 다음 국면과 소리의 주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2관왕은 분명 K-컬처의 또 다른 성취로 기록될 만하

다.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는 사실, 골든글로브와 그래미를 거쳐 

아카데미까지 이어진 수상 경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확산, K팝 사운드와 

애니메이션 서사의 결합은 모두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를 수상 실적

이나 글로벌 흥행으로만 정리한다면, 정작 이 무대가 남긴 가장 중요한 장면은 놓치게 된다. 

아카데미 무대에서 울려 퍼진 것은 단순히 성공한 K-콘텐츠의 음악이 아니었다. 판소리는 

판소리의 발성으로, 한국어는 한국어의 리듬으로, K팝은 K팝의 에너지로 세계의 중심 무대

에 섰다. 번역과 조정의 과정없이 그 자체로 세계적 공명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지점에서 판소리의 등장은 중요하다. 판소리는 한국 전통음악의 상징으로만 호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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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것은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을 열고, 무대의 정서를 끌어올리며, K팝 보컬로 이어

지는 흐름을 만드는 시작점으로 기능했다. 판소리, 사물놀이, 한복, 갓, 장삼, 민속무용이 

정형화된 ‘한국적 분위기’를 만드는 표면 장식에 머물렀다면 이 무대의 의미는 훨씬 약해졌

을 것이다. 전통은 장식될 때보다 작동할 때 살아난다. 그것이 인물의 감정, 장면의 리듬, 

작품의 세계관 안에서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현재의 언어가 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무대가 흥미로운 까닭은 전통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 전통의 소리를 현재의 서사 

속에서 다시 울리게 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위상 변화도 주목을 요한다. 한국어 가사는 번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K-컬처의 

중요한 사운드 자산으로 기능한다. 발음의 밀도, 억양의 높낮이, 반복되는 어절, 후렴의 

리듬, 감정이 상승하는 순간의 음색은 모두 음악적 효과를 만든다. 세계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현상은 단순히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의미 이전에 

소리가 먼저 몸에 닿고, 리듬이 기억되며, 발음의 낯섦이 오히려 매력으로 작동했기 때문이

다. 한국어는 더 이상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감추어야 할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불리고, 따라 불리며, 다른 언어권 청중의 감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악적 언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디아스포라 주체들이 지닌 정체성의 정치학과 직결된다. 서구 지배 문화의 

주변부에서 오해와 주변화를 경험했던 이산적 주체들에게, 로컬의 소리가 어떠한 변형 없이 

세계적 무대의 중심에서 스스로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새로운 감각을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오랫동안 결핍되었던 재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되찾는 행위이며, 기득권의 

문화적 승인을 기다리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언어로 무대를 장악하는 주권적 실천

이다. 따라서 해당 수상은 상업적 성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변부에 놓였던 

문화적 감각을 치유하는 감정적 회복의 사건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K-컬처는 한국 내부의 문화만을 가리키는 좁은 개념으로 남을 수 없다. 그것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이면서, 전 세계 한국인과 한국계 디아스포라, 그리고 한국문화

를 사랑해 온 다양한 수용자의 감정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장이 되어야 한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수가 아니다. 누가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가, 누가 그 언어와 소리를 통해 오래된 열등감이나 주변성을 넘어서는가, 누가 

그 무대를 보며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가가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세계화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세계화는 더 이상 낯선 것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낯선 소리와 이미지, 지역적 감각을 설득력 있는 예술적 형식 안에 배치하여 

세계인이 그 복합성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다. 「골든」의 성공은 바로 이 공명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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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준다. 한국어가 영어로 대체되지 않았고, 판소리가 배경음으로 희석되지 않았으

며, K팝이 서구 팝의 모방으로 축소되지 않았다. 각자의 소리와 형식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무대가 만들어졌고, 세계 관객은 그 낯선 결합을 거부하기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이 사건을 무비판적 자부심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아카데미 수상, 그래미 수상, 

글로벌 차트 순위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K-컬처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성과주의

는 때로 문화의 복잡한 의미를 숫자와 트로피로 축소한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졌는가. 어떤 언어가 들리게 되었는가. 어떤 얼굴이 주인공의 자리에 

섰는가. 누가 그 화면과 무대에서 자신을 발견했는가. 어떤 전통이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리로 다시 작동했는가. 이 질문들이 이어질 때 K-컬처 담론은 단편적인 승리의 

기록을 탈피하여 문화적 성찰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무대는 한국 문화가 서구 시장을 향해 자신

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던 과거의 종속적 관행을 종식시킨 장면이다. 무대 위에

서 판소리와 K팝은 서로의 역사적 시간을 밀어내지 않고 병존했으며, 한국어는 번역이라는 

서구적 여과 장치 없이 발화되었다. 이는 소리의 주권, 즉 지배 문화의 동화 압력에 타합하지 

않고 자기 공동체의 소리와 리듬을 스스로 통제하는 문화적 자기결정권이 글로벌 대중문화

의 중심부에서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지를 실증한다. 향후 K-컬처 담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평면적인 승리의 기록을 탈피하여, 이와 같은 소리의 주권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통과 동시대성, 지역성과 디아스포라적 감각이 독자적인 형식으로 공존하는 

장을 구축하는 데 있다. 낯섦을 제거하는 타협이 아닌, 자기다운 소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주권적 실천만이 세계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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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이 연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2관왕을 계기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어와 한국적 소리가 어떻게 수용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K팝, 판소리, 한국어 가사, 한복, 사물놀이, 민속무용이 결합된 축하 무대를 통해 K-컬처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수상과 주제가상 수상곡 「골든」의 축하 

무대를 중심으로, 한국어 가사, 판소리 발성, 사물놀이 리듬, 한복과 민속무용의 시각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기 강 감독과 이재의 발언을 함께 검토하여 디아스포라 정체성, 재현, 소속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결 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수상과 공연은 한국어와 한국적 소리가 번역되거나 

순화되지 않은 채 세계 관객에게 직접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전통문화가 과거의 

민속 이미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K팝과 애니메이션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디아스포라 창작자의 정체성 회복과 자부심을 통해 K-컬처가 세계 문화장에서 

갖는 의미를 확장한다.

핵심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 K팝, 판소리, 아카데미 시상식, 한국어, 소리의 주권, 디아스포라, 

K-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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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5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6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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